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헌혈은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

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

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다. 현

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헌혈이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수혈용 혈액의 경우 자급

자족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원재료가 되는 혈장성분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헌혈 후 혈액은 농축적

혈구의 경우 35일, 혈소판의 경우 5일까지만 보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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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의 대학생 200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자가보고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에 

대한 태도, 향후 헌혈참여 계획, 지각된 건강상태, 이타성, 헌혈경험 횟수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

생의 헌혈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헌혈에 대한 

태도, 이타성 및 건강상태를 높여 줄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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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motivation for blood donation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0 university students in one area, 

and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data analysis used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were significant in the order of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future blood donation plan, perceived health status, altruism, and number of blood donation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o increase the motivation for blood donation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t also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blood donation, altruism, an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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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때문에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헌혈자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1].

우리는 언제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으

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 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참여해

야 한다[1]. 우리나라의 헌혈가능인구 대비 헌혈률은 

43.4%이며, 헌혈에 참여한 대상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

았을 때는 20~29세가 40.8%, 16~19세가 32.2%로 전

체 헌혈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직업별로는 대

학생이 26.6%였으며 헌혈참여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20대 

대학생이 앞으로도 헌혈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공혈

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

로 헌혈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집중적인 맞춤형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혈참여 

동기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헌혈은 타

인을 위한 봉사 정신에서 자신의 일부를 제공하는 행위

이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남을 도와주려는 이타주의 없이

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며, 헌혈에 여러 차례 

참여한 헌혈자의 이타성은 헌혈경험이 없는 무경험자의 

이타성보다 높았다[4]. 헌혈에 대한 이타성은 대학생의 

헌혈참여 의지를 높여 주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며[5] 인간애와 애타심은 헌혈의 주요 동기로서 나타

나고 있다[6]. 헌혈에 대한 태도는 헌혈참여를 위한 잠재

적 준비로서 고려되며 인식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로 구성된다. 인식적 태도는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

지는 주관적인 지식이나 신념을 말하고, 정서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이며, 행동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행동성향을 의미한다[7]. 대학생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헌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경우 

헌혈 실천을 위한 헌혈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5]. 반면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헌혈에 대한 태

도와 헌혈경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8]. 헌혈참여 동기를 세분화한 연구에서 헌혈자의 헌혈

참여는 자기만족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이타심과 순수

헌혈추구 및 자기만족 요인이 전체 동기의 70.2%를 차

지하였다[9]. 그러나 헌혈참여의 주요 동기가 이타성과 

연관성이 없고 책임감이나 의무감 같은 사회적인 압력과 

인센티브에 더 잘 반응한다는 보고도 있다[10].

대학생의 헌혈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헌혈

참여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헌혈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방안 제시와 

대학에서의 사회적 책무를 포함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11].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의 헌

혈참여 동기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

학생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혈참여 동기가 

헌혈 실천 관련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선행 연구결

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공혈자 그룹으로 기대되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혈참여 동기를 

파악하고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혈액 수급의 부족 상

황이 더욱 우려되는 바이며 헌혈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

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헌혈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프로

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

혈참여 동기를 파악하고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G지역의 대학교

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

료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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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

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이타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이타성을 측정하기 위해 1996

년 조학래가 개발하고[12], 2014년에 공정희가 수정·보

완하여 사용한[13]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

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측정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996년 조학래의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30이었으며, 2014년 공정

희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70이었다.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79이었다.

2.3.2 헌혈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4년 한미희가 개발하고[14], 2014년에 공정

희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13] 총 22문항을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으로 구성되었다. 측정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에 대

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3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00이었다. 

2.3.3 헌혈참여 동기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를 측정하기 위

해 2013년 이동한이 개발한[9]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

정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으로 구성

되었다. 측정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참여에 대한 동

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이동한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03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헌

혈참여 동기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헌혈참여 동

기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이용하였고 

차이가 있는 집단의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헌혈참여 동

기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헌

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력(Enter)방법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성별은  

여성이 68.5%, 남성이 31.5%였다. 나이는 21~22세가 

51.5%, 20세 이하가 27.5%, 23세 이상이 21.0%였다. 

전공계열은 보건의료계열이 50.0%, 비보건계열이 

50.0%였다.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37.0%, 

‘좋다’가 43.5%, ‘나쁘다’가 19.5%로 나타났다. 헌혈경

험은 1~4회 경험이 45.5%, ‘없다’가 34.5%, 5회 이상

이 20.0%였다. 향후 헌혈에 대한 계획은 ‘있다’가 

81.0%, ‘없다’가 19.0%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63 31.5

Female 137 68.5

Age

≤20 55 27.5

21~22 103 51.5

≥23 42 21.0

Major Department
Health related 100 50.0

Non-Health 
related 

100 50.0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39 19.5

Moderate 74 37.0

Good 87 43.5

Experience of Blood
Donation(Times)

0 69 34.5

1-4 91 45.5

≥5 40 20.0

Future Plan for Blood
Donation

No 38 19.0

Yes 162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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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

기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평균 이타성 점

수는 3.25±.42였으며, 헌혈에 대한 태도 점수는 

2.89±.37이었고, 헌혈참여 동기 점수는 4.21±.92로 

나타났다.

Table 2. Altruism,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N=200)

Variables M±SD Min. Max. Ran.

Altruism 3.25±.42 2.05 4.95 1-5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2.89±.37 1.32 4.00 1-4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4.21±.92 1.2 6.87 1-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타성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이타성은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9.67, 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 20세 

이하와 21~22세 그룹이 23세 이상의 그룹보다 이타성

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t=3.76, p<.001) 보건계열의 학생이 비보건계

열의 학생보다 이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헌혈참여 계획 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2.40, p=.017) 향후 헌혈참여 계획이 ‘있다’고 응답

한 그룹의 이타성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에 대한 태도는 전

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71, 

p=.007),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경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9.02, 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 헌혈경

험이 5회 이상인 그룹이 1~4회의 헌혈경험과 헌혈경험

이 없는 그룹보다 헌혈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헌혈참여 계획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t=5.10, p<.001) 향후 헌혈참여 계획이 ‘있다’고 응답

한 그룹의 헌혈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혈참여 동기는 전공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28, p=.001), 

보건계열 학생의 헌혈참여 동기가 비보건계열 학생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8.79, p<.001), 사후검정 결과

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그룹이 건강상태가 

‘나쁘다’이거나 ‘보통이다’고 지각하는 그룹보다 헌혈참

여 동기가 높았다. 헌혈경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F=11.14, p<.001), 사후검정 결과에서 헌

혈경험이 5회 이상인 그룹이 1~4회의 헌혈경험과 헌혈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헌혈참여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헌혈참여 계획 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t=6.23, p<.001) 향후 헌혈참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의 헌혈참여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기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 및 헌혈참여 동

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는 이타성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r=.36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는 헌혈에 대한 태도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r=.57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상자의 이타성은 헌혈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5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ltruism,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N=200)

Variables Altruism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Altruism 1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354** 1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361** .578** 1

*p<.05, **p<.001

3.5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Table 5와 같다.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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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헌혈참여 동

기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타성, 헌혈에 

대한 태도와 헌혈참여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대상자의 전공계열, 지각된 건강상태, 헌혈경

험 횟수, 향후 헌혈참여 계획을 모두 포함하였다. 

Durbin-Watson을 이용한 오차 검정결과 1.808로 

자기상관성이 없어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하였다.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검정하였으며 모든 변수에서 공

차한계는 0.1 이상, 분산팽창지수는 10보다 작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

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7.943, p<.001). 회귀

분석 결과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헌혈에 대한 태도(ß=.41, p<.001), 향후 헌혈참여 

계획(ß=-.21, p=.001), 지각된 건강상태(ß=.16, 

p=.004), 이타성(ß=.12, p=.037), 헌혈경험 횟수

(ß=.12, p=.041)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448로 

이들 변수는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를 44.8% 정도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는 헌혈참여 동기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3. Altruism,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Altruism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3.15±.39

-2.26 .025
2.88±.40

-.46 .646
4.09±.95

-1.25 .211
Female 3.30±.43 2.90±.36 4.27±.90

Age

≤20a 3.40±.53
9.67

(a,b>c)
<.001

2.89±.38

.63 .536

4.37±.89

2.98 .05321~22b 3.26±.36 2.92±.35 4.24±.95

≥23c 3.03±.33 2.84±.40 3.93±.81

Major 
Department

Health 

related
3.36±.41

3.76 <.001
2.96±.35

2.71 .007
4.42±.90

3.28 .001
Non-Health 
related

3.14±.41 2.82±.37 4.01±.88

Perceived 
Health Status

Poora 3.14±.29

2.47 .087

2.79±.31

1.98 .141

3.91±.91
8.79

(a,b<c)
<.001Moderateb 3.23±.42 2.93±.33 4.02±.74

Goodc 3.31±.47 2.91±.42 4.51±.97

Experience of 
Blood 
Donation(Time
s)

0a 3.24±.38

1.27 .283

2.88±.37
9.02

(a,b<c)
<.001

3.97±1.0

7 11.14

(a,b<c)
<.0011-4b 3.22±.40 2.81±.32 4.15±.68

≥5c 3.34±.53 3.10±.40 4.77±.89

Future Plan 
for Blood 
Donation

No 3.10±.39
2.40 .017

3.45±.93
5.10 <.001

3.45±.93
6.23 <.001

Yes 3.28±.43 4.39±.82 4.39±.82

a,b,cScheffe multiple comparisons test; Different letter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N=200)

Variable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lood Donation

B SE ß t p R2 Adjusted
R2 F p

Major Department -.17 .10 .10 -1.66 .098

.465 .448 27.943 <.001

Perceived Health Status .19 .07 .16 2.93 .004

Experience of Blood Donation(Times) .15 .07 .12 2.06 .041

Future Plan for Blood Donation -.48 .14 -.21 -3.46 .001

Altruism .26 .13 .12 2.10 .037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1.02 .15 .41 6.8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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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헌혈참여 동기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에 대한 태도, 향후 헌혈참여 계

획의 여부, 지각된 건강상태, 이타성, 헌혈경험의 횟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가장 높은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와 Lee[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9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헌혈에 대한 태도는 

전공계열, 헌혈경험의 횟수, 향후 헌혈참여의 계획 여부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건계열 전공 대상자, 

헌혈경험의 횟수가 5회 이상인 그룹, 향후 헌혈참여 계

획이 있는 그룹의 점수가 높았으며 헌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상자의 성별, 나이,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헌혈에 대한 태도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측정 도구

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과 

Yeom[8]의 연구에서 헌혈에 대한 태도 점수는 3.15점

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점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

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Kong과 Kim[15]의 연구에서는 2.94점으로 유사하였

다. Kim과 Yoon[16]의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

과 비보건계열 대학생 간 헌혈지식과 인식은 차이가 있

으며, 헌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헌혈횟수가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보건계열 대상자

가 비보건계열보다 헌혈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생명존중과 봉사정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간호보건계열의 교육 환경적 특성

이 대상자들의 헌혈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

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향후 헌혈참여 계획 여부는 헌혈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헌혈참

여 계획이 ‘있다’는 그룹이 ‘없다’고 응답한 그룹보다 유

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헌혈참여 의지와 헌혈 동기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헌

혈 동기가 헌혈참여 의지의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한 결

과와 일맥상통한다[3,11]. Woo와 Park[3]은 헌혈 실천

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헌혈 의도를 제시하였으

며, 헌혈참여 의지가 있다면 향후 직접적인 헌혈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Choi와 Lee[5]는 본 연구와 같은 대상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헌혈 후에 얻게 되는 외재적인 

보상 동기가 헌혈참여 의지를 높여 준다고 하였다. 향

후 헌혈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헌혈참여

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적으로 제공되

고 있는 헌혈증서나 봉사시간 외, 헌혈참여에 대한 특

별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기념품이나 대학생의 일상생

활에 필요한 외재적 보상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헌혈참여 동

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

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헌혈참여에 대한 동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세부적으로도 건강상태가 보통인 그룹이 ‘나

쁘다’는 그룹보다 헌혈참여 동기 점수가 높았다. 이는 

Lee 등[17]이 본 연구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헌혈행위 참

여 여부를 예측하는 데 가장 유의한 변수라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Hong과 Park[18]의 연구에서는 헌

혈자의 헌혈 반복성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를 보고

하였다. 즉 헌혈참여의 반복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 이상 수준

의 높은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헌혈 실천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과 기념품 선정에 대한 계획 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체육시설 이

용권 지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이타성은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이타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25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나이, 전공계열, 향후 헌혈참여 계획

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 22세 이

하, 전공이 보건계열인 경우, 향후 헌혈참여에 대한 계

획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이타성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지각된 건강상태나 헌혈경험 횟수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헌혈경험에 따른 결과는 간호대

학생 대상 Lim과 Yeom[8]의 연구와 보건의료인 대상 

Kong과 Kim[15]의 연구에서 헌혈경험자와 헌혈 미경

험자 간에 이타성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학생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8

위 두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보건의료인의 이타성 점

수는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 평균 점수보다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전공이 보건계열인 대학

생의 이타성 점수가 비보건계열의 이타성 점수보다 높

게 나타나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헌혈참여 동기

에 대한 Lee[9]의 연구에서는 헌혈에 대한 동기가 대가

성이 없는 순수헌혈추구형인 경우 향후 헌혈에 재참여 

의지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 지지하였다. 우리 사회와 

대학이 사회적 책임감, 봉사활동,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을 포함하는 이타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활발히 한다

면 대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실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헌혈경험 횟수는 헌혈참여 동기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헌혈

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5.5%로 나타났으며, 

5회 이상 헌혈경험자는 20.5%였다. 5회 이상 헌혈에 

참여했던 그룹의 헌혈참여 동기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

으며, 세부적으로 1~4회 헌혈경험 그룹의 헌혈참여 동

기 점수가 헌혈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i와 Lee[5]가 본 연구와 같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헌혈경험이 있는 헌혈자가 

헌혈 무경험자보다 헌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헌

혈참여 의지가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Kim과 

Yoon[16]은 헌혈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헌혈 비경험 

대학생에 비해 헌혈참여 의도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 추후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한적십자

사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헌혈버스의 대학내 유치와 헌

혈캠페인 등 헌혈운동에 동참한다면, 대학생의 헌혈인

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헌혈 접근성과 기회도 높

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ee[9]는 헌혈자의 헌혈참여 동기를 이타적 동기

(19.8%), 자기만족적 동기(26.2%), 순수헌혈추구형 동

기(24.2%), 이익추구형 동기(29.8%)로 세분화하였다. 

Kong과 Kim[15]의 연구에서는 헌혈경험자의 가장 높

은 헌혈 동기는 ‘헌혈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서’로 나타

났으며, 헌혈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요인은 다

른 사람을 돕기 위한 책임감이라고 보고하였다. 국내 

지속적인 헌혈유치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홍보교육이 필

요하며[19], 헌혈에 대한 바람직한 지식과 태도를 갖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20]. 헌혈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

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다

[1]. 이상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헌혈에 대한 태도와 이타성 및 건강관리 증진 전략을 

포함하는 헌혈참여 동기 향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

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헌혈에 대한 태도, 향후 헌혈참여 계획의 여부, 

지각된 건강상태, 이타성, 헌혈경험 횟수의 순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대상자의 헌혈참여 동기

를 44.8% 정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

렵고, 헌혈에 대한 외부적 보상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

하는 부분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에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는 

헌혈참여 동기의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실시되

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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